
"오랫동안 인류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또 다른 미지의 세계와 만나는 미래를 꿈꾸어 왔습니

다. 저는 디지털 기술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우리가 살아가

는 방식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야말로 컴퓨터와 휴대폰, TV, 인공위성, 우주선에 이르는 모든 디지털 제품의 '생

명'이니까요.당신은 지금 어떤 디지털 미래를 꿈꾸십니까?" - 우주비행사 

반도체는 모든 디지털 제품의 핵심이자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반
도체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기술 혁신의 속도를 새로이 정의하고 세계적인 표준을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기술로 고객이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
습니다. 

 

[메모리칩]

삼성전자는 1998년에도 메모리 분야에서 6년째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며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시장의 18.5%와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시장의 

20.5%, 플래쉬 메모리 시장의 3%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업계 예상보다 

1, 2년 이상을 앞서, 세계 최초로 128-megabit DRAM과 256-megabit DRAM 제품 생산을 시작하

면서 64-megabit DRAM 시대를 잇는 또 한 번의 반도체 세대 교체를 이끌었습니다. 0.23과 0.18 

마이크론 제조기술로 이룩한 이 쾌거는 차세대 마더보드 표준인 PC-133 스탠더드를 만족시키면서 

기존 64-megabit DRAM 제품보다 각각 2배, 4배 확장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기술 역사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역으로서 삼성이 또 다시 업계 최초로 선보인 1-gigabyte 

SDRAM 모듈은 메모리 용량을 단일 슬롯에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세

계 최초로 4-gigabit DRAM 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였고, 차세대 메모리 규격으로 자리잡고 있는 

144-megabit 램버스 DRAM을 출시하는 등 앞선 반도체 기술을 끊임없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 현지에 삼성의 탁월한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식하는 성과

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삼성의 미국 반

도체 공장은 매달 13,000장에 달하는 8인치 웨이퍼를 가공해 64-megabit DRAM을 생산하여 현지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큰 만족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비메모리칩]

삼성전자는 1998년에도 비메모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활발한 인수 활동을 

벌였습니다. DEC(Digital Equipment Corp.)사로부터 알파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매입한 삼성은 199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633MHz급 알파 칩 개발에 성

공하면서 세계 비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1GHz급 CPU 공정기술 개발과 

제 3 세대 알파 칩 본격 양산을 중심으로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을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현지에 API(Alpha Process Inc.)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PU 사업 외에도 삼성은 모니터에 소요되는 LSI 반도체 전체 제품군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지속

적으로 확대되는 통신시장에 대비하여 CDMA의 핵심 칩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PC 응용 프로그램의 멀티미디어화로 인해 등장한 각종 미디어 제품과 DRAM, LSI 제품이 

복합화되면서 나타난 MML(Merged Memory with Logic)제품, 그리고 기존 전화선을 사용하면서도 

10배 이상 빠른 통신 속도를 누릴 수 있는 U-ADSL(Universal 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 시스템용 칩 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FT-LCD]

삼성이 1998년 한 해 동안 이룬 두드러진 성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도체에 이어 '제 2의 



  

산업의 쌀'로 불리는 TFT-LCD 사업 분야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초박막 액정장치인 TFT-LCD의 생

산 4년만에 삼성은 세계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며 연 성장율 175%, 단일 제품 매출로 1조원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세계 6위에서 1위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TFT-LCD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삼성은 벽걸이 TV와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제품으로 

사용될 30인치 TFT-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내 전자제품 수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인 대

당 3만 달러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진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기존 브라운관(CRT)에 비해 

전력 소모는 33%, 무게는 20% 이상 줄이고 해상도는 더욱 높인 ' Hyper 3D 모니터'를 출시해 다시 

한 번 삼성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13인치와 15인치 디스플레이 분야의 확고한 위치를 바탕으로 17인치와 21인치 제

품의 생산 확대와 뛰어난 신제품 개발을 통해 TFT-LCD를 반도체, 모니터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초 일류 제품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